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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써 나갈 가능성이 크다. 

G2간의 관계를 함축하면 'No end in Sight' 끝이 보이지 않는다로 표현하는게 적

절할 것이다. 기존 강대국 미국과 신흥 부상국 중국과의 패권 다툼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반중국정서가 커진 

만큼 철저히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됐다. 즉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는 인

식이 만연해지면서 양국간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G2간의 갈등이 커진 근본적 원인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통

해 미국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다. 2017년 구매력기준으로 중국

의 GDP는 19.8조 달러로 미국 GDP인 19.5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미국이 느낀 

위협의 강도가 달라진 것이다. 절대규모 기준으로도 2030년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

고 중국 국채가 JP모건,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지수에 포함되고 2021년 10월 

FTSE의 글로벌채권지수(WGBI)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금융시장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위안화도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이 2016년 

1.1%에서 2020년 2.1%로 상승했고, 향후 7%까지 높아지며 3대 통화로 부상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권문제와 함께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시기 악화된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가까운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례로 중국중심의 RCEP(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를 견제하기 위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재가입을 포함한 

연대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향후 G2간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내 생산이라

는 정책, 중국은 기술자립과 내수경제구축을 중장기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

고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17년 16.6%에서 2020년 

14.1%까지 축소됐고 중국은 전체 GDP 대비 수출비중이 2006년 34.9%에서 

2020년 16.5%로 하락해 내수위주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양국간의 관계 

변화가 갈등관계로 획일화되기 어렵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중

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정책노선만을 꺼내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예정

된 G20 정상회의에서 G2 정상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7월 방중한 셔

먼 국무부 부장관은 바이든 집권후 첫 중국을 방문한 고위인사라는 점에서, 빈손

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10월 G2 정상회담과 11~12월 연말 쇼핑시

즌으로 이어지는 정치, 소비 이벤트가 4분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원동력

이 될 것이다. 8~9월은 좋은 에너지 응집 구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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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중국 GDP 규모. 2030 년 중국 GDP 규모가 미국 GDP 추월할 전망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중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트럼프 전 행정부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0 월 G20 정상회의, G2 정상간 회담 개최 가능성 농후. 정치적 이벤트가 이끄는 G2 상승장세 기대 

 

주: 월별 수익률(2010~2019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국 GDP 중국 GDP (십억달러)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5 16 17 18 19 20 21

미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중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P)

1.0 
1.4 

0.4 

2.3 

-0.7 

0.4 

2.5 

-0.5 

0.3 

1.8 

2.5 

0.8 

-1.7 

2.4 

1.6 

0.6 

-1.4 

-3.6 

0.0 

-1.5 

0.1 

2.5 

0.1 

2.5 

-4

-3

-2

-1

0

1

2

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P500 상해종합
(%)



DAISHIN SECURITIES 

 

 

 

 3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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